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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(으)ㄹ 마당에
~할 마당에 — 이렇게 된 판에

절박한 상황을 내세워 어떤 일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으로 일축합니다. 마당은 원래 뜰을 뜻하며, 비유적으로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을 가리킵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 형태 예

모음으로 끝남 -ㄹ 마당에 망하다 → 망할 마당에

자음으로 끝남 -을 마당에 먹다 → 먹을 마당에

완료된 상황 -(으)ㄴ 마당에 헤어진 마당에

ㄹ로 끝남 아무것도 붙이지 않
음

만들다 → 만들 마당에

뒤 절 일축, 흔히 의문문 … 무슨 소용이에요?

상황의 조건 심각함 평범한 상황에는 맞지 않음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기본 규칙을 따르며 ㄹ 어간은 짧은 형태가 됩니다. 만들다는 만
들 마당에.가 됩니다. 완료 형태인 -(으)ㄴ 마당에도 똑같이 자주 씁니다.
마당은 띄어 씁니다.

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심각하거나 절박한 것입니다. 사업이 망해 가거나,
마감이 무너지거나, 관계가 끝나는 경우입니다. 평범한 상황에는 쓰지 않
습니다.

뒤 절은 어떤 일을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하며, 수사 의문문 형태를 띠는 경
우가 매우 많습니다: 회사가 망할 마당에 승진이 무슨 소용이에요?

어조는 강하고 감정적입니다. 중립적인 보고서보다는 구어나 극적인 글
에 어울립니다.

■ 예문

■ 비교

-(으)ㄴ/는 이상
이상은 이미 정해진 사실을 받아 의무를 말하고, 마당에는 위기를 받아
선택지를 배제합니다. 하나는 다짐하고, 다른 하나는 배제합니다.

시작한 이상 끝내야 한다. (끝내야 한다) / 망할 마당에 무슨 소용인가. (무슨
소용이 있겠는가)

-(으)ㄹ 지경이다
지경이다는 극단적인 상태 자체를 나타내고, 마당에는 그 상태를 전제로
다른 것을 일축합니다.

쓰러질 지경이에요. (곧 쓰러질 것 같다) / 쓰러질 마당에 일이라니요. (이 상
태에 일이라니?)

-는데
-는데는 배경을 중립적으로 제시하고, 마당에는 거기에 절박함을 실어
대개 수사 의문문으로 이어집니다.

바쁜데 어떻게 가요? (바빠서) / 망할 마당에 어떻게 가요? (모든 게 무너지
는 판에)

■ 주의

✗ 날씨가 좋을 마당에 산책을 갔어요.
○ 날씨가 좋아서 산책을 갔어요.
마당에는 심각하거나 절박한 상황이 필요합니다. 평범한 상황에는 일반적인 이
유 어미를 쓰십시오.

✗ 다시 만들을 마당에 고칠 필요가 있을까요?
○ 다시 만들 마당에 고칠 필요가 있을까요?
ㄹ로 끝나는 어간은 만들 거예요, 만들 지경이다처럼 이미 ㄹ을 갖추고 있습니
다.

✗ 회사가 망할 마당에 승진했어요.
○ 회사가 망할 마당에 승진이 무슨 소용이에요?
뒤 절은 무언가를 소용없다고 일축해야 합니다. 단순한 사실 서술로 끝나면 구문
이 완결되지 않습니다.

회사가 망할 마당에 승진이 무슨 소용이에요?1

이미 헤어진 마당에 이유를 따져서 뭐 하겠어요.2

마감이 내일인 마당에 새로 시작할 수는 없다.3

당장 먹을 것도 없는 마당에 여행이라니요.4

다시 만들 마당에 굳이 고칠 필요가 있을까요?5

이렇게 된 마당에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.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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